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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소

한우의대명사가된 횡성한우 왜한우하면떠오르는게횡성

한우일까 올해 축제는이런의문을풀어준다 횡성한우주제관

을 확대 개편해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또 횡성한우축제 스토리북을 제작 궁금증을 일목요

연하게풀어준다

일관된 횡성한우의 맛을 위해 암행어사와 같은 한우감시단

이 축제장곳곳을다니며 방문객이믿고 신뢰할수있는횡성한

우를판매하는데최선을다한다

총 길이 145m의 전세계에서 가장 큰 셀프식당은 횡성한우의

맛을 더하는 메인 공간이다 횡성한우는 어떻게만들어질까 횡

성한우 주제관 내 발골이벤트 참여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있다 먹음직스러운횡성한우의다양한맛을즐길수있는소

한마리메뉴가개발돼방문객의입맛을사로잡을예정이다

재밌소

횡성한우만먹고끝이아니다 엄청난즐길거리가축제의묘미

를더한다 테마목장을주변으로 350m에이르는체험구역에서는

한우관련체험과전통놀이 현대놀이를적절히배가해즐거움을

준다 옛농촌의향수를불러일으킬건초놀이터와한우인형쓰고

축제장누비기 축제장의밤을밝혀줄LED 야간조명 수려한섬

강에서힐링을만끽할수있는노천카페와족욕장 누가 힘이센

지가늠해보는머슴돌들기대회등이축제를풍성하게만드는키

포인트다 매일저녁메인무대를장식하는풍성한공연은연인과

소통가족 화합 군민등을주제로다채롭게펼쳐진다

즐기소

횡성한우축제 역대 최초로 시도되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의백미로손꼽히고있다 매년 축제개최시축제장과달리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원도심과 전통시장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한시도다 원도심에위치한횡성농협예식장과식당

옛 횡성새마을금고를공연장으로활용한다 우리나라 웹툰의 서

막을알린작가강풀의웹툰작품전시회가열리고작가와의토크

쇼를통해직접만날수있다 유료인이번토크쇼입장권은옥션

에서진행된사전예매에서조기마감되는성과로이어졌다

이밖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매직&인형극 버블쇼 세대를

망라한청춘코미디연극 라스트메이트 어르신을위한추억의

노래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 원도심

상인들과소통하며축제의지평을넓힌다

달라졌소

축제장에서만쓸수있는동전형

태의전용화폐가통용된다 귀여운

횡성한우캐릭터가새겨진동전 우

폐(사진)는 현금처럼 쓸수 있으며

축제 기념품으로도 제격이다 우폐

만 있으면 축제를 배로 즐길 수 있

다

셀프식당주변에식당주변에한우맛을즐기면서도축제장곳

곳의공연을감상할수있도록대형 LED TV가설치된다 축제

장내옛날우시장분위기를살리는전골목을조성해관광객들에

게는 새로운 볼거리다 어린이 놀이터가 보다 다양해졌고 아름

다운섬강변을한눈에조망하며스릴을만끽할수있는짚라인도

올해첫선을보인다 수많은 LED 전등이축제장의밤을아름답

게수놓는다

원팔연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출범한 횡성문화재

단과힘을합쳐어느해보다도풍성하고완성도높은축제로거

듭나기위해열정을쏟고있다고말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횡성한우와 축제의 명

성이높아지고국내는물론해외에서까지조명을받는등명실상

부국내에서가장큰규모의먹거리축제로위상을드높일것이

라고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강원일보허남윤기자

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기획

전국 최고의 한우 맛

좀보실래요

제13회 횡성한우축제

가 19일상원도횡성읍섬

강둔치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그동안 횡성한우의 맛을 알리는

먹거리 축제에서 횡성한우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농경문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닷

새간 펼쳐지는 횡성한우축제의 다양한 맛을

살펴본다

제13회횡성한우축제 1923일

강원

횡성한우즐기는 145 셀프식당

목장주변 350m 건초놀이터체험장

노천카페족욕장매일풍성한공연

원도심전통시장서프린지페스티벌

강풀웹툰작전시매직&인형극

축제장전용화폐 우폐 통용

옛날우시장재연짚라인첫선

맛있소

재밌소

즐기소

달라졌소

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 8개회원사가공동취재보도합니다

위부터오른쪽으로횡성한우축제장에서소밭

갈이체험을통해옛농경문화를엿볼수있다

횡성한우축제장인섬강을가로지르는섶다리

옛날 머슴들이 품삯을 정할 때 돌을 들어 힘을

겨루던 것에서 착안한 머슴돌 들기 대회가 올해

축제에서는더욱다양하게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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